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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우리�가족이�마음의�욕심에�이끌려�살아가지�않도록�도와주세요.� 우리�모든�죄를�지시고�십자가에

� � � � � 달리신�예수님을�바라보며�마음의�욕심과�죄를�이기도록�도와주세요.�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예수의�이름으로�나는�일어서리라�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사사기� 9장� 22~� 45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 1)� 아비멜렉은�세겜�사람들과�함께�자신의�형제� 70명을�죽이고�스스로�왕이�되었지만� 3년이�지나며

� � 서서히�몰락합니다.� 아비멜렉의�몰락은�어떻게�시작되었습니까?(22-25절)

� � 아비멜렉과� 세겜� 사람들은� 여룹바알은� 아들� 70명을� 죽인� 일이� 있습니다.� 살인으로� 얻은� 권력은� 그리� � �

오래가지� 못했습니다.� 아비멜렉이� 왕이� 되어� 다스린지� 3년� 만에� 하나님은� 아비멜렉과� 세겜� 사람들� 사이에�

악한� 영을� 보내셨습니다.� 그� 결과� 세겜� 사람들은� 아비멜렉을� 배신하게� 됩니다.� 이제� 그들의� 잔인한� 폭력과�

죄의� 값을� 되돌려� 받을� 때가� 되었습니다.� 먼저� 세겜의� 지도자들은� 아비멜렉을� 헤치려� 합니다.� 한때는� 마음

이� 맞아� 함께� 악한� 일을� 도모했던� 동지가� 이제는� 적이� 되어� 같은� 방식으로� 자신을� 헤치려� 합니다.� 이렇게�

아비멜렉은� 서서히� 몰락하기� 시작합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죄와� 악을� 그냥� 두고� 보지� 않으십니다.� 아비멜렉과�

세겜�사람들은� 악을� 행할� 공공의�적이�사라지자� 이젠� 서로를�겨눕니다.� 하나님을�떠난�마음,� 폭력과�욕망으

로�삶을�사는�이들의�최후는�스스로�심판�가운데�서게�합니다.�

� � 2)� 에벳의�아들�가알은�세겜�사람들을�선동하여�아비멜렉을�몰아내려�했습니다.� 가알의�계획은�어떻게

� � 되었습니까?(26-45절)

� � 어느� 날� 에벳의� 아들� 가알이라는� 사람이� 형제들과� 함께� 세겜으로� 왔습니다.� 때마침� 세겜� 사람들이� 포도

를� 수확하여� 포도주를� 만들어� 신당에서� 잔치를� 베풀고� 먹고� 마셨습니다.� 그때� 가알은� 사람들이� 아비멜렉을�

저주하는� 소리를� 듣게� 되었습니다.� 가알은� 아비멜렉을� 향한� 세겜� 사람들의� 미움을� 교묘히� 이용하여� 그들을�

충동합니다.� 아비멜렉의� 아버지가� 세겜� 사람이� 아닌데� 어떻게� 그를� 섬길� 수� 있겠느냐며,� 자신이� 그를� 몰아

내겠다고� 말한다.� 하지만� 그� 무리� 가운데� 있었던� 스불은� 아비멜렉에게� 그� 소식을� 전합니다.� 아비멜렉은� � �

매복하고,� 다음날� 가알과� 싸웁니다.� 그� 일로� 아비멜렉은� 가알� 무리를� 내쫓고� 세겜� 사람들에게� 잔인하게� � �

보복합니다.� 가알의� 음모는� 단� 하루도� 못가서� 들통나고� 비참한� 결과를� 가져오게� 됩니다.� 악한� 꾀는� 조금이

라고�따르지�말고�멀리�합시다.�

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